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30.(월) 11:00
< 10.31.(화) 조간 >

배포 2023. 10. 30.(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진전, 
연내 타결 목표로 집중협상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큰 진전
-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 불확실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15일(일)∼24일(화)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간 한(韓)-미(美)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10. 17일)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세계(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자세히 점검(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글로벌) 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참고>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1

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산업부)

인태통상

기획팀

김이경 팀장

노정림 사무관

044-203-5735

02-2100-1376

2

호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

(산업부)

무역안보

정책과

김영만 과장

 박상희 사무관

044-203-4830

044-203-4059  

     



참 고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 10.30(월) 14:00~15:00

ㅇ 장 소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 기재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국조실 등

□ 상정 안건 

➀ 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산업부)

➁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 (산업부)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2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4:20~14:55 (’35) 토 론 참석자

14:55~15:00 (’5) 마무리 발언, 폐회 통상교섭본부장


